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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국제 으로 음주에 한 문화  용도가 높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에서 음주가 여가

활동의 일환으로 사고된다는 에 착안하여, 여가 음주와 통계 으로 유의한 련이 있는 여

가 련 변수  노동 조건상의 변수를 분석하여 향후 음주 폐해 방 정책을 한 근거 자료

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2019년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에서 근로시기에 있

는 19세에서 59세까지의 청장년 남성을 추출하여(n=3,609) 여가 음주에 한 로지스틱 회귀분

석을 실시하 다. 한국 청장년 남성들의 여가음주율은 15% 정도이고, 일에 비해 여가를 요

하게 생각할 경우, 여가 다양성이 높을 경우, 주 52시간제의 용을 받을 경우 여가활동으로서 

음주를 선택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주 52시간제의 경우 여가 인식과 여가 

음주 사이를 조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 음주를 이기 해서는 일-생활 

균형 인식을 증진하고 여가 활동의 다양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근로 환

경 측면에서  정부에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계속하여 시행하는 것이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음주를 하는 상을 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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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음

주 문제는 가장 표 인 보건 문제에 해당한다

(OECD, 2020). 특히 음주에 한 문화 인 용

도가 높고, 주취감경 등 음주자에게 유리한 법 시

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의 특이 이라고 

지 된다. 그런데 지 까지의 한국의 음주 문화 

연구는 개 보건학  에서 음주 규범이나 

음주 동기를 연구하는 것이 부분을 차지하 다

(Park, Sohn, & Choi, 2020; 조병희, 손애리, 김민

혜, 양 용, 손슬기, 2018; 손애리, 2010). 그런데 보

건학 연구를 넘어 사회과학 문헌을 폭넓게 검토

해 보면 한국에서 음주가 단순히 알코올을 섭취

하는 행 가 아니라 여가 활동의 일부로 사고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간 한국의 음주 폐해 방 책을 보면 여가

를 증진하면 여가 활동이 음주를 체하여 음주

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었다(보건

복지부, 2021). 그런데 음주 역시 여가 활동의 일

부로 생각되고, 이것이 한국의 여가문화를 형성하

고 있다면, 단순히 음주의 건 한 안으로서 여

가를 증진하는 것만으로는 음주율 하라는 목표

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단순히 여가에 한 

일반 인 인식 증진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여가 

인식을 증진해야 여가 활동으로서의 음주를 낮출 

수 있는지에 한 고민이 필요하다. 

한 여가활동으로 좀 더 형 인 문화, 술, 

체육 활동이 아니라 음주를 택하는 사람들의 경

우 일상의 환경, 특히 근로 조건 측면에서 음주가 

아닌 다른 종류의 여가를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

에 있지는 않은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

면 역사 으로 노동 강도가 높고, 노동 시간이 길

고, 풍부한 여가를 한 제도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여가 시간에 음

주를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오재환, 2002). 한

국은 국제 으로 높은 노동시간을 보이고 있고, 

주 52시간제 등 노동 시간을 규제하는 정책이 공

고한 상황이 아니므로 여가와 련한 노동 조건

이 여가 활동으로서의 음주와 련이 있지는 않

은지 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편, 여가 련 변수  여가 인식의 경우 이론

으로 일과 여가가 립하는 것으로 보는 일-여

가 갈등 인식과 일과 여가가 상보 인 것으로 보

는 일-여가 진 인식이 있다(이 서, 2020). 한

국은 역사 으로 일-여가 갈등 인식이 강하 고, 

여가보다 일을 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를 들

어 1960년  박정희 시 의 시  분 기를 잘 

반 하는 재건국민운동에 한 자료를 보면 “

국민이 단결하여 반공이념을 확고히 하고 신생활

체제를 확립하며 청신한 기풍을 배양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굳건한 토 를 이룩하기 하여”, 

“내핍 생활의 려행”, “근면 정신의 고취”, “생산 

 건설 의지의 증진”에 힘쓸 것을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 1961). 노동의 가치가 일방 으로 강조

되고 여가는 부정 인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뚜

렷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UN의 세계인권선언에 여가가 

인권의 하나로 포함되면서 여가를 기본권으로 간

주하는 국가가 증가하 고, 과거와는 달리 국가 경

쟁력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해서라

도 여가를 극 으로 보장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

이 선회되었다(최승묵, 2020a). 한국에서는 2004년 

주 5일제, 2018년 주 52시간 상한제가 단계 으

로 시행되면서 여가를 보장하기 한 정책이 본

격 으로 도입되었다. 2018년 제1차 국민여가활

성화 기본계획에 이어 2022년 재 제2차 국민여

가활성화 기본계획이 수립 이다. 노동시간을 법

으로 규율하는 이유는 노동자의 안 과 건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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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 인 목 이지만,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심리

, 신체  피로가 낮아지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에 도움이 되

며, 여가 시간이 증가하여 삶의 여유가 생기는 효

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2022년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경우 노동 유연화 기조 아래 10월 31일부로 특별

연장근로를 늘리는 등 주 52시간제 재검토를 고

려하고 있는 상황이다(고용노동부, 2022). 주 52

시간제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제도가 확

된 것이 2021년으로, 2022년 재 본격 인 효과

성 연구를 할 만큼의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아 

련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그런데 일부 표

성 있는 국가통계 자료를 활용하면 주 52시간제 

용을 받는 집단과 그 지 않은 집단 사이의 비

교 정도는 가능하다(최승묵, 2020c). 

의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표성 있

는 원자료를 사용하여 근로시기에 있는 청장년층 

남성들  어느 정도가 여가로서의 음주 활동(

여서 ‘여가 음주’라고 명명함)을 하는지 살펴보고

자 한다. 청장년층 남성들을 선정한 이유는 이들

의 음주율이 통 으로 높기 때문이다. 2022년 

발표된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19세 이상 남성의 

고 험 음주율은 2020년 21.6%인 반면 여성은 

6.3%에 불과하다(질병 리청, 2022). 남성 에서

도 특히 40 , 50 , 30 가 각각 30.1%, 24.3%, 

23.3%로 고 험 음주율이 높으며, 이런 추세가 

장기간 지속되어 사회  문제가 되어 왔다(질병

리청, 2022).

한 여가 인식이 높고 여가 다양성이 높을 경

우 여가 음주를 덜 하게 되는지, 근로 조건상 여

가 향유에 유리한 환경일 경우 여가 음주를 덜 

추구하는지, 근로 조건 련 변수( 를 들어 주 

52시간 시행)가 여가 련 변수와 여가 음주와

의 계에 조  변수의 역할을 하는지 분석해 보

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 으로 한국의 용

인 음주 문화를 개선하는 한 방편으로 여가 음주

를 낮출 필요가 있음을 논의하며, 이를 해 일

반 이고 범 한 여가 증진이 아니라 여가 음

주와 통계 으로 유의한 련이 있는 여가 련 

변수를 가려내 증진시키며, 여가 음주를 낮출 수 

있는 근로 조건상의 변수도 검토하여 향후 음주 

폐해 방 정책을 한 근거 자료의 역할을 하고

자 한다. 

본 논문은 기본 으로 한국에서 음주가 고유한 

문화의 일부분으로 사고되고 음주에 용 인 태

도를 보여 온 것이 음주로 인한 폐해를 증가시키

는 데 일조했다고 본다. 따라서 자는 장기 으

로 음주폐해 방을 해 음주 감소를 지향할 필

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해 한국인들의 일

상 문화에 배태된 형태로 발 되는 음주 상에 

해 조망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여가 활동의 하

나로 행해지는 음주 활동이 일상에 배태된 문화

의 하나의 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 특성에 

해 연구하고자 한다. 

2. 문헌 검토

1) 한국의 음주 문화에 대한 접근

그간 한국의 음주에 한 연구는 음주를 알코올 

섭취 행동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알코올은 

정 인 물질이 아니므로 보건학 으로 부정 인 

건강 행동의 일환으로 취 하 고, 이러한 부정성

에도 불구하고 음주가 범 하게 지속되는 이유

를 알기 해 음주 규범이나 음주 동기 련 연구

가 다수 진행되었다. 

음주 규범과 련해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낮 시간 동안의 음주, 원하지 않는 성 계나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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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등 음주로 인한 각종 일탈 행동에 한 허용

인 분 기 등 한 음주 문화에 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손애리, 2019). 더불어 음주 환

경 측면에서 술이 가격 으로 비싸지 않고, 큰 규

제 없이 편의 이나 백반집 등 동네 어디에서나 

쉽게 근이 가능하다는 , 이로 인해 술자리를 

미리 계획하지 않더라도 많은 사회  모임이 쉽

게 술자리로 변질된다는 이 한국 상황에서 

요한 으로 논의되었다(이효 , 임 , 김혜숙, 김

민정, 윤진선, 2020). 

2) 여가 활동으로서의 음주

음주 련 정책의 경우 한국 음주 문화의 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일차 으로 음주 행동을 알

코올 섭취 행 로 보고 이것을 감소시키는 데 

이 맞추어져 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알코

올 섭취 행 를 체할 안  활동으로서 여가 

활동의 증진을 강조해 왔다(보건복지부, 2021). 여

가 활동이 늘어나면 부정 인 건강행 인 음주가 

어들 것이라는 측이다. 음주의 안으로써 여

가 활동을 장려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가는 복합 인 성격을 지니고 있고 서

로 상충하는 특성이 공존하는 경우도 많아, 단순

하게 음주의 안으로 제안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오히려 한국에서 음주는 여가 활동의 일환

으로 사고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를 

들어 한국인의 여가 활동에 한 응분석 결과

를 보면, 명승지 람, 등산, 바둑, 낚시 근처에 음

주가 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남은 , 이

재열, 김민혜, 2012). 즉, 일반 들이 알코올이

라는 불건강한 물질의 섭취 행 로서 음주를 인

식한다기보다는 등산, 바둑, 낚시와 비슷한 하나

의 활동으로 음주를 사고한다는 것이다. 

음주가 여가 활동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것은 여

가가 시간을 죽이는 활동에서부터 창의 인 활동까

지 다양한 층 의 활동을 포함하기 때문이다(Veal, 

2020). 따라서 일면 상충되어 보이는 다양한 활동

이 모두 여가 활동이 될 수 있다. 이 활동들을 분

류하는 한 가지 방식으로 소극  여가와 극  

여가로 나 는 방법이 있다. 음주는 이  소극  

여가의 일환으로 연구되며 소극  여가는 극  

여가에 비해 다소 부정 인 뉘앙스가 있다. 한국 

직장인의 40% 이상이 소극  여가에 참여하고 

있고(김의재, 강 욱, 2021), 고령층에서는 소극

 여가가 가장 표 인 여가의 형태이다(김민

혜, 김주 , 2020).

그런데 여가 활동으로서의 음주는 소극  여가

에 한 논의와는 반 로 정 으로 개념화되기

도 한다. 를 들어, 음주를 특별한 노력을 요하는 

진지한 여가(Serious leisure)의 일종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Stebbins, 2007). 음주를 진지한 여

가로 간주하는 이유는, 이 활동을 해 오랫동안 

시간 투자를 해야 하고, 련된 스킬을 발 시켜

야 하고, 음주를 즐기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발 시키기 때문이다(Maloney, 2011). 진지한 여

가의 일종으로서 음주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 

음주를 단순한 알코올 섭취 행 가 아니라 지각 있

는 활동의 일환으로 사고한다. 일례로 싱  몰트 

스키 시음을 주요 여가 활동으로 하는 음주자들

의 경우 시음회를 통해 하버마스(Harbermas)가 

말한 의사소통 공론장(Communicative public 

sphere)을 경험하는 등 고차원 인 체험을 하게 

된다(Spracklen, 2013).

정 인 여가 활동으로서 음주를 사고하는  

하나의 로, 한국의 일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는 음주가 지역 공동체 문화의 일부분으로 공동

체 정체성 함양에 기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도 한다(이효  외, 2020). 함께 하는 음주를 통해 

지역민들이 사회 자본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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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최근에는 음주를 고  식도락 문화의 일

부로 사고하는 도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에 따르면 값비싸고 이국 인 음식과 페어링하

는 방식으로 음주를 하게 되는데, 이를 술 인 

고  식문화 소비 활동으로서의 여가 활동으로 

바라보는 것이다(권 인, 윤홍권, 2020).

 

3) 여가 음주 관련 요인

본 연구에서는 와 같이 여가 활동의 일환으로 

추구되는 음주를 여가 음주라고 명명하고 어떤 

요인들과 련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여성들에 비해 통 으로 음주율이 높은 남성들 

 한창 노동하는 시기에 있는 청년  장년을 

상으로 여가 련 노동 조건이 여가 음주와 어떤 

연 을 가지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여가 음주

와 련된 변수들을 악해야 추상 으로 여가를 

증진하여 한국의 음주율을 낮추는 근 신 조

 더 구체 이고 문화 인 맥락을 고려한 감소 

략을 고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행연구에서는 본격 으로 여가 음주

라는 개념을 내세우지는 않았으므로, 이와 련된 

요인을 체계 으로 검토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여

가로서의 음주 개념을 내포한 일부 문헌  음주

를 포함한 넓은 개념의 소극  여가의 련 요인

을 탐색한 연구들을 체 으로 참고하고자 한다.

(1) 노동 조건과 여가 음주

근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과 음주와의 계를 

고찰한 연구에 따르면, 근 산업사회 기의 노동

자들은 매우 길고 힘든 노동에 시달려 왔다. 이런 

상황에서 극히 제한된 여가 시간이 주어졌을 때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음주

를 하여 긴 노동으로 인한 피로를 풀어주는 것이

었다(오재환, 2002). 이들이 처한 환경에서 음주

는 쉽고 간단한 여가활동으로 기능한 것이다. 여

가제약 모형에서 말하듯이, 긴 노동 시간이 구조  

제약  시간  제약으로 작용한 것이다(Godbey, 

Crawford, & Shen, 2010). 

음주는 특별한 연습이나 훈련이 필요하지 않다

는 에서 문화, 술, 스포츠와 련된 여가에 비

해 더 근성이 높기도 하다. 한 술  감각 

등과는 달리 음주라는 취향을 발 시키기 해서

는 긴 시간 갈고 닦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 이 있다. 이를 감안하여 이어지는 분석에서도 

주 52시간제, 근무 시간, 휴가 일수 등 사회

에서 긴 노동시간과 련된 변수들과 여가 음주

가 련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특히 주 52시간제는 재 한국인의 여가 생활

에 향을 미친 가장 요한 사회  제도 의 하

나이다(최승묵, 2020c). 법정 노동시간이 단축되

면 여가생활이 반 으로 활성화되고 삶의 만족

이 높아진다(최승묵, 2020c). 한국에서 근로시기

에 있는 남성들은 늦은 야근 후 습 으로 음주

를 동반한 회식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주 52시

간제 시행 이후에는 이러한 경우가 어든 것으

로 보고된다(김민혜, 손애리, 양 용, 2019). 이는 

기존에는 늦은 밤까지 일한 후 긴장을 풀기 해 

갈 수 있는 곳이 술집밖에 없는 경우가 많고, 몇 

시간 이내에 다시 출근을 해야 하므로 신속한 스

트 스 해소를 해 빠르게 음주를 하는 략을 

택했던 데서 기인한다. 

주 52시간제는 한국의 장시간 노동 실태를 개

선하기 하여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용되기 시작하여 2021년 7월 5인 이상 사업장

까지 확  용되었다. 이 제도는 2004년 7월 시

행된 주 5일 근무제와 함께 한국인의 여가 제약을 

완화해  표 인 정책으로 손꼽힌다. 제도 시

행 기간이 불과 몇 년 밖에 되지 않다보니 주 52

시간제가 근로자들의 시간 사용  여가 선용,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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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균형에 미치는 향 한 연구는 축 되어 

있지 않으며, 2022년 후가 되어서야 본격 으

로 시작되고 있는 실정이다(김난주, 2022). 

한편 2022년 재 한국의 노동시간은 노동자당 

1,915 시간으로 칠 , 멕시코, 2021년에 새롭게 

가입한 코스타리카에 이어 OECD  4 를 기록

하고 있다(OECD, 2022). 여 히 근로시간이 긴 

편에 속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2022년 출범

한 새 정부의 경우 행 주 52시간제를 완화하여 

일부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노동시간 개편 

논의를 진행 이다(고용노동부, 2022). 그런데 선

행 연구에 따르면 주 52시간제 미시행 집단에서

는 여가시간 증 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어(최승

묵, 2020b), 주 52시간제에 한 평가와 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의 논의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여가 련 노동 조건에 한 가설을 세웠다.

∙가설 1: 주 52시간제 용을 받을 경우 여가 

음주를 덜 할 것이다.

∙가설 2: 주당 근로시간이 을 경우 여가 음

주를 덜 할 것이다.

∙가설 3: 휴가 일수가 많을 경우 여가 음주를 

덜 할 것이다.

(2) 노동 조건의 조절 효과

한편, 주 52시간제와 같은 제도  여건이 요

한 이유는 이러한 제도가 잘 갖춰져 있는 경우 개

인의 의식이나 성향에만 의존하지 않고 구조 으

로 건 한 여가를 선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장 이 있기 때문이다. 즉, 노동시간이 과도하게 

길지 않은 환경이 제도 으로 만들어진다면 그것

이 일종의 조  효과를 발휘하여 개인의 인식 수

에 계없이, 혹은 개인의 인식의 향을 덜 받

는 상태에서 여가 활동을 하도록 향을 미칠 것

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노동 조건과 여가 

인식, 여가 다양성이 상호작용하여 여가 음주에 

미치는 향에 한 검증을 시행하고자 하는데 

구체 인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4: 주 52시간제 용을 받을 경우 여가 

인식과 여가 다양성이 여가 음주에 미치는 

향이 주 52시간제 용을 받지 않을 경우

에 비해 작을 것이다. 

(3) 여가 인식, 여가 다양성과 여가 음주

음주를 포함한 소극  여가와 련한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다른 요한 변인들은 여가를 

요하게 여기는 인식,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 여가 

활동을 향유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다. 자를 여

가 인식, 후자를 여가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다. 여

가 인식에는 여가 요도 수, ‘워라벨’이라고도 

불리는 일-생활 균형의식(work-life balance) 등

이 있다. 여가 인식이 요한 이유는 여가에 한 

인식이 낮을수록 극  여가보다는 소극  여가 

활동을 하는 경향이 있고, 그것이 결국 여가 만족

도 하  삶의 만족도 하로 이어지기 때문이

다(최순화, 2021). 여가 연구에서 음주는 소극  

여가의 일환으로 연구된다는 을 고려할 때 여

가 인식이 강할수록 여가로서의 음주를 선택하는 

경향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여가 인식은 한국의 격한 가치  변동을 보여

주는 요한 변수 의 하나이며, 은 세 로 올

수록 일에 비해 여가를 요하게 생각하는 추세

를 보인다(윤혜진, 김 문, 김은희, 2016). 여가 인

식은 그것이 강할수록 행복 수 이 높다는 에서

도 요하며, 은 세 에 비해 한국의 노년 세

들이 특히 여가를 매개로 한 행복 수 이 낮아서 

여가 재사회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윤혜진 

외, 2016). 여가 인식 증진은 국민여가활성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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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 등 여가 련 법안과 정책의 핵심 개입 지

이기도 하다(법제처, 2022).

여가 다양성은 이론 으로 문화자본과 옴니보어 

이론에 잘 논의되어 있다(Peterson & Kern, 1996). 

19세기와는 달리  사회에서 사회경제  계층이 

높은 사람들은 고 문화뿐만 아니라 문화도 동

시에 향유하는 문화  잡식성(Omnivorousness)을 

보이는데,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여가의 다양성이 

높다는 뜻이다. 여가 다양성이 높은 사람들은 소

극  여가를 추구할 가능성이 낮고, 극  여가

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에서 요하다(김

민혜, 김주 , 2020). 

여가학 분야의 기존 연구에서는 여가활동으로

서의 음주를 단독으로 연구하기보다는 소극  휴

식활동으로서의 여가의 하나로 포함시키는 경우

가 많았다(김의재, 강 욱, 2021). 이에 따르면 

여가 다양성이 높은 사람은 단순한 휴식활동보다

는 좀 더 극 인 여가 활동을 찾아서 향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가활동으로서 음주를 하는 

경우도 어들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고, 궁극

으로 음주를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에

서 여가 다양성에 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

이다.

그런데 이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 경우도 있

다. 학생 상의 한 연구에 따르면 여가 퍼토

리가 많을수록, 즉 여가 다양성이 높을수록, 음주

를 더 빈번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심재명, 2014). 

등산 등 일부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년 남성들

의 경우, 체육활동에서 오는 만족감을 길게 지속시

키기 해 음주를 하는 경향이 있다(임 선, 김용

은, 2019). 다시 말해 일반 으로 극  여가로 

분류되는 스포츠 활동 등을 하는 경우, 일부 집단

이나 일부 활동의 경우에 동반 활동으로서의 음주

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여가 

활동을 하다보면 동호회 등에서 사교의 목 으로 

음주를 하거나, 음주가 뒤풀이 등의 형식으로 수반

되는 등의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여가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 여가활동으로

서의 음주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지 않을 수 

있다는 에서 요하다. 의 연구들을 종합 으

로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정의 효과와 부의 효과

를 모두 포함하여 상 성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여

가 다양성에 한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여가 인식  다양성에 한 구체 인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5: 여가 인식이 높은 사람은 여가 음주

를 덜 할 것이다.

∙가설 6: 여가 다양성과 여가 음주는 유의미한 

상 이 있을 것이다.

3. 연구의 내용  방법

1) 분석 자료

본 논문에 사용한 원자료는 2019년 국민여가활

동조사이다(문화체육 부, 2019). 국민여가활동

조사는 통계법에 근거한 국가승인통계로 문화

부에 의해 매년 수행되고, 국 15세 이상 성인

에 해 표성이 있다. 2019년 조사의 조사 기간

은 2019년 9월 9일부터 11월 14일로, 코로나로 

인해 통상 인 여가활동에 변화가 생기기 이  

자료  가장 최신 자료에 해당한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합법 인 음주 연령이 19

세인 을 감안하여 분석 하한 연령은 19세로 설

정하 다. 년 후기로 갈수록 음주율이 크게 하

락할 뿐만 아니라 60세를 후로 주요 직업에서 

은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분석 상한 연령은 59

세로 두었다. 모든 분석은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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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가 치를 체 응답자수에 맞게 조정한 

보정가 치를 이용하여 수행하 으며, 최종 분석 

상자 수는 3,609명이다. 

2)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여가활동으로서의 음주로, 여서 여

가 음주라고 명명한다. 설문은 ‘지난 1년 동안 귀

하께서 참여하신 여가활동  가장 만족스러운 활

동은 무엇입니까?’ 고, 1순 에서 3순 까지의 

응답  하나라도 ‘음주’가 있을 경우 여가 음주를 

한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 여가 음주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

으므로 직 으로 여가 음주라는 용어를 사용

하여 변수를 조작화한 경우를 찾을 수는 없다. 음

주에 한 보건학  연구를 보면, 간단한 질문을 

통해 음주 여부  정도를 측정하여 연구 목 에 

맞게 조작화를 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를 들어 평소 얼마나 자주 술을 먹는지 질문

한 후 한 달에 한 번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월간음주자’로 조작화하거나(조병희 외, 2018), 한 

달에 한 잔 이하로 음주하는 사람을 ‘abstainer(술

을 안 마시는 사람)’라고 조작화하는 경우(Park et 

al., 2020) 등이 있다. 

여가에 한 기존 연구의 경우, 특정한 기간 동

안 특정한 종류의 여가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경우

를 그 여가활동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을 취

하고 있어, 체 으로 본 연구의 변수 조작화 방

식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를 들어 지난 1년 

동안 TV 시청, 산책/걷기 등을 한 경우를 ‘소극  

여가’로 정의하는 방식(김민혜, 김주 , 2020), 

학 시  2년 이상 동아리 활동을 한 경우를 ‘동아

리 활동 체험자’로 정의하는 방식(이 서, 2020) 

등이 있다. 

3)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여가 련 노동 조건 요인, 여가 인

식  여가 다양성, 통제 변수로 구분된다. 여가 

련 노동 조건 요인  주 52시간 여부의 경우 

본인의 직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주 최  52시간)

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 경우 1, 그 지 않은 경우 

0으로 코딩하 다. 주당근로시간은 출퇴근과 부

업시간 등을 제외한 주 직업에서의 평균 근로시

간을 개방형 질문으로 조사한 것이다. 휴가일수는 

지난 1년간 실제 사용한 휴가 기간을 말하며, 공

휴일을 제외한 날에 여가활동의 목 으로 사업장

(직장) 는 학교를 쉬는 것을 의미한다. 

여가 인식 요인으로서 일-생활 균형의 경우 ‘귀

하는 24시간  자신의 삶에서 일과 여가생활 간 

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라고 질

문하 고, 응답은 1 (일에 더 집 하고 있다)에

서 7 (여가에 더 집 하고 있다)까지의 리커트 

척도 다. 여가 다양성의 경우 련 문헌을 참고

하여(Peterson & Kern, 1996; Stalker, 2011), 

지난 1년간 한 번 이상 참여한 여가활동의 개수로 

측정하 다. 설문지에 제시된 여가 활동의 종류는 

총 88가지 으며, 본 연구의 응답자들의 경우 최

솟값은 5개, 최댓값은 66개 다.

통제변수로 연령은 만 나이를 의미한다. 혼인상

태는 기혼일 경우 1, 그 외의 경우를 0으로 두었

다. 교육 수 은 교육 연수를 계산하여 활용하

다. 재직 여부는 직장에 다니는 경우 1, 그 지 않

은 경우 0으로 처리하 다. 직업 지 는 사무직을 

거집단으로 두고 생산직과 기타인 경우를 가변

수로 변환하여 사용하 다. 종사상 지 는 정규직

인 경우를 거집단으로 두고 비정규직인 경우와 

기타인 경우를 가변수로 처리하 다. 가구소득은 

지난 1년 동안 세  공제 의 월평균 소득을 의

미하고 자연로그 값을 회귀 모형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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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 설문은 ‘평소에 귀하의 건강은 어떻다

고 생각하십니까’이었고 7  만 의 리커트 척도

를 그 로 사용하 다. 행복 수 은 우울의 리

변수로서(Joseph, Linley, Harwood, Lewis, & 

McCollam, 2004), 재 얼마나 행복한지를 질문

하 고 10  만 의 수를 연속형으로 사용하

다. 가구원 수는 본인을 포함한 체 동거 가구원 

수이다. 기본 인 배경변수 외에 건강상태, 행복, 

가구원 수 등은 음주에 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이정일, 여인성, 설수황, 2021; Lee, Kim, Kim, & 

Heo, 2022).

4) 분석방법

여가 음주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

석을 실시하 다. 1단계로는 통제변수들을 포함

한 상태에서 여가 인식과 여가 다양성을 모형에 

포함하 으며, 2단계에는 1단계 모형에 노동 조건 

련 요인을 추가하 다. 노동 조건이 여가 인식, 

여가 다양성과 여가 음주 사이의 상 을 조 하

는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해 3단계에서는 주 

52시간제와 여가 인식, 여가 다양성 사이의 상호

작용항을 포함한 모형을 구성하 다. 

4. 결 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들의 평균 나이는 40.1세 으며 58.4%

가 기혼이었다(<표 1> 참조). 평균 교육 연수는 

14년 정도로 졸 정도의 학력에 해당한다. 직장

이 있는 사람이 78.0%로 그 지 않은 경우보다 훨

씬 비 이 높았으며, 사무직인 경우가 31.0%, 생

산직인 경우가 54.8%로 생산직이 더 많았다. 정

규직이 49.8%, 비정규직이 36.0%로 정규직의 비

율이 더 높았다. 평균 가구소득은 466만원 정도

다. 평균 건강상태는 7  척도에서 5.5  정도로 

건강한 편에 해당하 다. 평균 행복 수 은 10  

 7.1 으로 다소 행복한 편이라고 할 수 있었다. 

평균 가구원 수는 3.2명이었다.

일-여가 균형의 경우 평균치가 7  만   3.8

으로 약간 일에 치우쳐 있는 수 다. 여가 다

양성의 경우 5에서 66 사이의 분포를 보이는데 평

균치는 19.6 이었다. 

주 52시간의 용을 받는 사람이 41.2% 고,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0.5시간으로, 략 하루 8

시간 정도의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휴

가일수는 평균 4.1일 정도로 일주일(5일)보다 다소 

짧은 정도 다. 여가 음주를 하는 사람은 15.3%로 

고 험음주율보다 다소 낮은 수 이었다.

2) 여가 인식, 여가 다양성, 여가 관련 노동 

조건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 분석

먼  통제변수들을 고려한 상태에서 여가 인식, 

여가 다양성과 여가 음주의 계를 로지스틱 회

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표 2> 모형 1). 일-

여가 균형 수가 높을수록, 즉, 일에 비해 여가를 

요시 할수록, 여가 음주를 할 가능성이 낮았다

(Exp(E)=0.898, p=0.009). 여가 다양성이 높은 

사람도 여가 음주를 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Exp(E)=0.971, p<0.001).

이에 추가하여 여가 련 노동 조건 요인을 투

입한 모형 2를 보면(<표 2> 참조), 일-여가 균형

과 여가 다양성의 계수가 미세하게 어들었으나 

두 변수 모두 여 히 유의하게 여가 음주와 부

인 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동 조건과 

련하여 주 52시간 용을 받는 경우 여가활동으

로서 음주를 할 가능성이 었고(Exp(E)=0.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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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평균 표 편차 N %

나이 40.1 11.67 - -

혼인여부
기혼 - - 2,109 58.4

미혼/별거/이혼/사별 - - 1,500 41.6

교육수 (단 : 년) 14.4 2.06 - -

재직 여부
재직 - - 2,816 78.0

비재직 - - 793 22.0

직업 지

사무직 - - 1,118 31.0

생산직 - - 1,977 54.8

기타 - - 514 14.2

종사상 지

정규직 - - 1,797 49.8

비정규직 - - 1,298 36.0

기타 - - 514 14.2

가구소득 (단 : 만원) 466.0 189.19 - -

건강상태 (범 : 1∼7) 5.5 1.00 - -

행복수 (범 : 1∼10) 7.1 1.35 - -

가구원 수 3.2 1.13 - -

일-여가 균형 (범 : 1∼7, 높을수록 여가 심) 3.8 1.22 - -

여가 다양성 (범 : 5∼66) 19.6 7.82 - -

주 52시간 여부
용 상 - - 1,486 41.2

용 상 아님 - - 2,123 58.8

주당근로시간 40.5 19.90 - -

휴가일수 4.1 5.69 - -

여가 음주
한다 - - 551 15.3

안한다 - - 3,058 84.7

<표 1> 응답자 특성 (19∼59세 남성, N=3,609)

종속변수: 여가 음주 모형 1 모형2

변수명 B S.E Exp(E) B S.E Exp(E)

일-여가 균형 -0.107 0.041 0.898** -0.097 0.041 0.908*

여가 다양성 -0.029 0.007 0.971*** -0.028 0.007 0.972***

주52시간1) - - - -0.248 0.125 0.780*

주당근로시간 - - - 0.002 0.004 1.002

휴가일수 - - - 0.001 0.010 1.001

나이 0.092 0.039 1.096* 0.089 0.039 1.093*

나이 제곱 -0.001 0.000 0.999* -0.001 0.000 0.999

기혼
2)

-0.015 0.136 0.985 -0.022 0.136 0.979

교육수 -0.054 0.026 0.948* -0.052 0.026 0.949*

재직3) 0.075 0.182 1.078 0.123 0.183 1.130

생산직
4)

0.213 0.129 1.237 0.161 0.131 1.174

기타4) 0.122 0.281 1.130 0.081 0.351 1.084

비정규직5) 0.114 0.117 1.121 0.008 0.126 1.008

가구소득(로그) 0.102 0.095 1.108 0.109 0.096 1.115

건강상태 -0.068 0.054 0.934 -0.067 0.054 0.935

행복수 -0.058 0.041 0.943 -0.060 0.041 0.941

가구원 수 -0.117 0.048 0.890* -0.119 0.048 0.888*

모형 합도 X2 = 129.662*** -2LL = 2953.647 X2 = 134.623*** -2LL = 2948.686
1) 거집단: 주52시간 시행 안 함, 2) 거집단: 미혼/별거/이혼/사별, 3) 거집단: 비재직, 4) 거집단: 사무직, 5) 거집단: 정규직.

*p<0.05, **p<0.01, ***p<0.001

<표 2> 여가 련 노동 조건이 여가 음주에 미치는 향에 한 로지스틱 회귀 분석(19∼59세 남성, N=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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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48), 주당근로시간과 휴가일수의 경우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3) 여가 관련 노동 조건과 여가 인식, 여가 

다양성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여가 련 제도  노동 조건이 여가 인식, 여가 

다양성과 여가 음주 사이를 조 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해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분석을 실

시하 다. 주 52시간제 실시 여부와 일-여가 균

형, 여가다양성과의 상호작용항 두 가지를 포함

한 로지스틱 회귀 결과를 보면(<표 3> 모형 1), 

여가 인식과의 상호작용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B=0.221, p=0.011). 즉, 일-여가 균형 측면에

서 여가를 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여가 활동

으로서의 음주를 덜 하게 되는데, 주 52시간 근

무제가 시행되는 환경보다 시행되지 않는 환경에

서 이 향이 더 크게 나타난다. 이와는 다르게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환경과 그 지 않은 환

경에서 여가 다양성이 여가 음주와 가지는 부  

계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종속변수: 여가 음주 모형 1

변수명 B S.E Exp(E)

일-여가 균형 -0.166 0.048 0.847**

여가 다양성 -0.017 0.009 0.983

주52시간1) -0.629 0.451 0.533

일-여가 균형 * 주52시간 0.221 0.087 1.248*

여가 다양성 * 주52시간 -0.026 0.015 0.974

나이 0.095 0.039 1.100*

나이 제곱 -0.001 0.000 0.999*

기혼2) -0.023 0.136 0.977

교육수 -0.053 0.026 0.949*

재직3) 0.162 0.184 1.176

생산직4) 0.155 0.131 1.168

기타4) 0.037 0.290 1.037

비정규직5) -0.001 0.126 0.999

가구소득(로그) 0.101 0.096 1.107

건강상태 -0.064 0.054 0.938

행복수 -0.063 0.041 0.939

가구원 수 -0.115 0.048 0.891*

모형 합도 X2 = 144.371*** -2LL = 2938.938
1) 거집단: 주52시간 시행 안 함, 2) 거집단: 미혼/별거/이혼/사별, 3) 거집단: 비재직, 4) 거집단: 사무직, 
5) 거집단: 정규직.

*p<0.05, **p<0.01, ***p<0.001

<표 3> 여가 련 노동 조건과 여가 인식, 여가 다양성의 상호작용이 여가 음주에 미치는 향에 한 

로지스틱 회귀 분석 (19∼59세 남성, N=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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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 론 

본 논문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 청장년 남성들의 

경우 주 52시간제의 용을 받을 경우, 일에 비해 

여가를 요하게 생각할 경우, 여가 다양성이 높

을 경우 여가활동으로서 음주를 선택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 52시간제에 한 

가설 1, 여가 인식에 한 가설 5, 여가 다양성에 

한 가설 6이 지지되었다. 주 52시간제를 시행하

지 않는 경우 시행하는 경우에 비해 일-여가 균

형 인식과 여가 음주의 부  상 이 조  더 강하

게 나타났다. 즉, 주 52시간제와 여가 인식, 여가 

다양성에 한 가설 4  여가 인식에 한 부분이 

지지되었다.

먼  주 52시간제와 여가 음주의 부  상 은 

긴 노동시간으로 인해 휴식을 한 시간이 충분

하지 않을 경우 빠르고 쉬운 스트 스 해소 방법

으로 음주를 택하게 된다는 기존 연구와 일치하

는 부분이다(오재환, 2002). 학생들이 여가 시

간이 많을 경우 문제 음주를 덜 하게 된다는 연구

와도 일맥상통한다(장승옥, 2011). 시간이 부족하

고, 다른 안 인 활동을 한 노력과 에 지를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음주는 즉각 인 만족

을 주는 여가 활동이 될 수 있다. 

행동경제학  에서 보면 강한 시간 제약 하

에서는 보상이 즉각 이고 실행이 쉬운 활동이 

다른 복잡한 활동에 비해 더 높은 가치를 가진다

(심재명, 2014). 여가 행동의 진행 과정은 인식단

계, 기결정단계, 탐색단계, 최종결정단계, 기

단계, 비단계, 여행단계, 주경험단계, 귀환단계, 

사후정리단계, 회상단계의 11단계로 구성되어 있

는데(함연주, 원 신, 김수연, 2021), 여가 음주는 

이 단계가 다른 여가 활동에 비해 짧거나 단계 사

이의 이행이 빠르게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를 

들어 탐색 단계나 기  단계가 생략되거나, 인식

부터 주경험까지의 단계가 거의 동시 으로 빠르

게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비록 본 연구의 결과는 인과 계보다는 상

계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긴 노동시간을 

규제하는 제도  장치가 있는 노동 환경에서 그

지 않은 노동 환경에 비해 여가 음주의 가능성

이 낮을 것으로 추론을 해 볼 수 있다. 약하지만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를 고려하면,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환경에서는 여가 의식에만 온 하게 의

존하지 않고서도 여가 음주가 낮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주 52시간제의 효과에 한 연구에 따르면 제

도 시행 이후 실제 총 근로시간이 감소하 고 남

성 기혼 근로자들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

나 가사  자녀 돌  시간이 증가하 고, 여가 

 자기계발 시간도 증가한 것으로 보고된다(김

난주, 2022).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특히 주말의 

여가시간 증가에 기여한다(최승묵, 2020b). 실제

로 주 52시간제 비실시 집단은 실시 집단에 비해 

여가활동에 불만족하는 이유가 시간 부족인 경우

가 많다(최승묵, 2020b).

일-생활 균형 의식의 다양한 차원을 연구한 결

과에 따르면 일-생활 균형 의식은 일과 삶의 통

합 추구형, 일과 삶의 분리 추구형, 삶의 의미  

행복 추구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지

만 유형에 계없이 공통 으로 여가의 시간  

차원에 한 성찰을 포함한다(김유천, 2021).일-

생활 균형 의식이 여가 시간에 한 민감도를 높

이는데, 주 52시간제가 여가 시간에 제도 으로 

직 인 향을 주므로 상호작용이 있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하면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 그 자체

로 노동시간을 단축시키고 좀 더 여가 시간에 해 

고민하고 여가를 향유할 수 있게 되어 굳이 강한 

일-생활 의식이 있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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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을 얻을 수 있는 여가 활동으로서 음주를 선택

하는 경향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주 52

시간제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여가활동

을 선택할 것인가 혹은 신속한 여가 만족을 얻기 

해 음주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개인의 여가 

인식이 미치는 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 검토되고 있는 주 52시간제 폐지

는 일부 집단에게는 여가 음주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

다. 여가에 한 반 인 만족도가 여가 시간의 

향을 가장 많이 받고, 그런 의미에서 노동 시간

과 련된 제도  장치의 안정  도입  시행이 

특히 요하다는 기존 연구의 함의를 복합 으로 

고려할 때(최승묵, 2020a), 노동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는 환경  조건에 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보다 여가를 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여가 

음주를 덜 한다는 결과도 여가 요성을 높게 생

각하는 사람이 소극  여가보다는 극  여가를 

추구한다는 기존 연구와 비슷한 결과이다(최순화, 

2021). 한국에서는 통 으로 여가에 비해 일을 

요시하는 멘탈리티가 강하 으나 은 세 로 

올수록 일보다는 삶을 시하는 태도가 강해졌고, 

랑스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여가를 향유하는 

것을 헌법  권리로 인식할 정도로 여가 인식이 

강하다(김민혜, 김주 , 2020). 일과 삶 사이에 균

형을 찾고 여가 의식을 고양하는 것 자체는 낮은 

여가 음주와 연결된다는 측면에서 여가 정책을 

넘어서 보건 정책 측면에서도 계속 인 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높은 여가 다양성과 낮은 여가 음주의 련성의 

경우 기존 연구와 일치하는 측면도 있고, 일치하

지 않은 측면도 있다. 문화자본과 옴니보어 이론

에 따르면 사회경제  지 가 높은 사람이 문화, 

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에 소양이 있

을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신 으

로 풍요로운 삶을 하고 있다면 음주를 통한 

즉각 인 만족에 의존할 가능성이 낮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 지만 학생과 년 남성 등 일부 

집단의 경우 여가 다양성이 높으면 사교의 목

과 동조화 압력 등으로 여가에 수반된 음주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하는데 (심재명, 2014; 임

선, 김용은, 2019),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보여

주지는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청장년 남성이 가능

한 다양한 형태의 여가 활동에 노출될 수 있도록 

교육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낮은 여가 음주와 

련이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청년기에 동아

리 활동과 같은 극  여가에 참여했던 사람들

은 긴 생애 과정에 걸쳐 자아 성장과 성공 인 직

장생활 등 극  여가의 장기 인 효용을 느끼

는 것으로 보고된다(이 서, 2020).

본 연구에 사용한 원자료의 경우 여가 연구를 

해 고안된 자료로, 기존 보건학 연구에서 고

으로 사용되던 음주 규범 등의 변수를 동시에 

고려한 모형을 구성할 수 없었다는 한계가 존재

한다. 연구 상 자료가 횡단 자료인 계로 인과

계에 한 연구를 할 수 없었다는 도 아쉬움

으로 남는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인과 계보다는 

상 계에 가깝다는 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6. 결 론

본 논문은 음주 문화와 련한 기존 연구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여가 활동으로서 음주에 해 

본격 으로 이해하고자 하 다. 근로시기에 있는 

한국 청장년 남성들의 여가음주율은 15% 정도로, 

고 험 음주율에 비해 조  낮은 수치를 보 다. 

여가 음주를 이기 해서는 이와 부 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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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는 일-생활 균형 인식을 증진하고 여가 

활동의 다양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

다. 한 근로 환경 측면에서  정부에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계속하여 시

행하는 것이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음주를 하는 

상을 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음주 폐해 방 정책에서는 반 인 수 에서의 

여가 인식 증진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 일-생활 

균형 의식 등 좀 더 구체 인 인식 증진을 도모하

고, 주 52시간제 등 여가 행태에 향을 주는 노

동 조건과 련된 사항에도 심을 기울일 필요

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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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nking as Leisure Activity among Working-Age Men

Minhye Kim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Countries such as South Korea have a high social acceptance of drinking, which contributes to 

its unique drinking culture. An approach that considers leisure can provide insight into this phenomenon 

since drinking is a popular leisure activity in South Korea. We selected 19-59-year-aged working-age 

men from the 2019 Korean National State of Leisure Survey, which collected nationally representative 

data on leisure (n = 3,609).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with leisure drinking as 

the dependent variable. Approximately 15% of working-age Korean men participated in leisure 

drinking. Greater work-life balance, greater leisure diversity, and the 52-hour workweek policy 

were related to a lower likelihood of leisure drinking. The 52-hour workweek policy had a moderating 

effect between work-life balance and leisure drinking. These results suggest that institutional 

arrangements such as the 52-hour workweek policy can contribute to the reduction of leisure 

drinking even when the perception of work-life balance is low. Promoting more positive work-life 

balance perception, providing resources for diverse leisure activities, and maintaining the 52-hour 

workweek policy can be useful for the implementation of effective alcohol control policies.

Keywords: Leisure Drinking; Korean National State of Leisure Survey; Work-Life Balance; Leisure 

Diversity; 52-hour Workweek Policy; Alcohol Contro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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